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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st�Show�up�(팀켈러의�일과�영성)�모임�후기�

Just� show� up모임을�시작하면서�기존에�성경공부와�별반�다를�것이�없을�것이라�생각

했다.� 그런데� 새� 책을� 한� 권� 받아� 들고� 보니� 기대감이� 많이� 생겼다.� 일과� 영성이라는� 제

목을� 보고� 그� 동안� 신앙생활을� 하면서� 고민하던� 문제를� 돌아볼� 수� 있는� 계기가� 될� 수도�

있겠다고�생각했다.� �

그� 동안은� 세상� 일과� 교회� 일은� 별개의� 문제라고� 생각해� 왔다.� 하지만� 책을� 읽으며� 서

로� 나누다� 보니� 세상일도� 하나님의� 일도� 사실은� 경계가� 없다는� 사실을� 깨달았다.� 문제는�

바로� 여기에� 있었던� 것� 같다.� 모든� 일을� 하나님의� 일을� 하듯이� 하는� 것이� 바로� 핵심이었

다.�특히,�골로새서� 3장� 23절에�말씀하신� “무슨�일을�하든지�마음을�다하여�주께�하듯�하

고�사람에게�하듯�하지�말라.”는�말씀은�지금까지�생각하던�일의�개념을�다르게�볼�수�있

게� 해� 주었다.� 또한� 중요한� 것은� 나의� 일터를� 주님이� 일하시는� 공간으로� 만드는� 것이다.�



어느�곳에도�계시며�나를� 인도하시는�주님의�손길을�느낄� 수� 있어야�하겠다는�마음이�들

었다.� 그러기� 위해서는� 일터에서� 내가� 크리스천임을� 드러내고� 크리스천으로서의� 삶을� 살

아가는�것이�중요하다고�생각되었다.�내가�주인공이�되어�살아가는�삶이�아니라�하나님이�

나를�통해�드러나시는�것이�크리스천의�삶인�것이다.�

책을� 혼자만� 읽는� 것이� 아니라� 서로� 나누는� 것은� 나에게� 많은� 유익을� 주었다.� 같은� 내

용을� 읽었는데� 다른� 묵상이� 나오고,� 다른� 적용점이� 나타났다.� 주님께서� 교회라는� 공동체

를� 세우시고� 함께� 하게� 하시는� 이유가� 분명히� 보여지는� 시간들� 이었다.� 그� 동안에� 성경�

공부는�세상과는�동떨어진�느낌이�조금�들었었지만,� Just� show� up모임은�세상을�말씀으

로�살아가는�힘을�더해주는�시간이었다.�더�많은�사람들이�이�모임에�참석하면�좋겠다.� �


